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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5인 경 협의회 비상체제 가동
손길승 회장 공백 따른 대책마련 급급 … “그룹 회장직 비워둘 것”

SK그룹이 총수인 손길승 회장의 구속에 따른 의사결정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해 오너인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 진 5명으로 구성된 <SK 경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SK 경 협의회>는 최태원 회장 외에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황두열 SK 부회장, 김창근 SK 사장, 표문

수 SK텔레콤 사장 등 주요 계열사 핵심경 진 5명으로 구성됐다.

SK는 그동안 계열사별 최고경 자(CEO)를 중심으로 독립경  체제를 확립해왔기 때문에 그룹의 중장기 경

전략과 사업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경 기조나 사업전략, 투자계획 등에도 아무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길승 회장 구속으로 인해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

고 밝혔다.

SK 관계자는 “당분간 SK 경 협의회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룹의 주요 경

전략과 투자계획 등은 손길승 회장의 구속과 관계 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는 구속 수감된 손길승 회장이 출감할 때까지 그룹 회장직을 그대로 비워둘 것이라고 밝혔다.

SK 고위 관계자는 “손길승 회장이 구속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SK그룹의 회장이며 다른 누가 손길승 회장을 

대신해 그룹 회장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고 당분간 손길승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계열사별 비상경  체제로 

그룹이 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태원 SK 회장은 손길승 회장이 구속 수감되기 직전인 1월9일 오후 주요 임원들과 함께 손길승 회

장의 서초동 자택을 방문해 가족을 위로하면서 손길승 회장의 자리를 비워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의 말언은 손길승 회장 외에도 황두열 SK 부회장,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등 원로급 전문경

인이 있기는 하지만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손길승 회장의 자리를 대신하기에는 무리라는 내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손길승 회장과 함께 고 최종현 회장의 “왼팔-오른팔”로 불리며 SK의 성장을 주도해왔던 김항덕 SK 

상임고문이 2003년 말 퇴임한 것으로 확인돼 손길승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SK 경 진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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